
 

주민 스스로 세우는 읍면발전계획
- 읍면 학습동아리 발굴 육성 ‘면면회담’ 1차 기본교육 실시-

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(이사장 이종필 부군수, 이하 ‘재단’)은 지난 17일

남양면 행복나눔터에서 2024년 ‘면면회담’으로 선정한 학습동아리를 대

상으로 ‘1차 기본교육’을 진행하였다.

✤ 면면회담은 청양군 마을만들기 중장기발전계획인 ‘함께이음’ 정책에 따

라 읍면의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주체

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. 농촌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

큼 청양생활권의 4개 읍면 주민들이 4개월 동안 공동학습을 통해 읍면

의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다.

✤ 이번 읍면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행정리 단위 마을만들기 사업과 읍

면 주민자치회의 접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. 또 농촌협약을 통해 

읍면소재지에 설립되는 거점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, 배후 마을로 생

활서비스를 전달할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되는 단초도 만들어질 

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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✤ 이번에 선정된 학습동아리는 다음과 같다. ▲운곡면 ‘배우GO, 성장하

GO’ ▲대치면 ‘99센터 운영회의’ ▲남양면 ‘주민자치회’ ▲화성면 ‘꿈지

기’

✤ 이번 교육에서는 2024년 학습동아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정책의 

동향을 이해하고,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모델에 대해 학습했

다. 이날 교육에 참여한 4개 학습동아리는 총 3회차에 걸친 교육 과정

과 병행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로까지 설계

하게 된다. 8월에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과 경험을 

널리 공개할 예정이다.

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대치면 임광빈 99센터 운영회의 대표는 “지역의 보

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

참여하는 자리가 필요하다”며, “이번 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

이용해 주민자치가 바로 서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
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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